
 

                 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

1
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
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
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 

2
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
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
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 보시니  

3
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
물 불이 두렵잖고 창 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
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 

후
렴

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
없도다 아멘   

   

 

                 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

1
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
영 죽은 내 대신 돌아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

2
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
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 

3
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
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 

후
렴

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
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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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오늘의 말씀  <예레미야 9:23~24>
 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

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
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
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
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
말씀이니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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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존귀하신 하나님,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예배로 

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

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이 하루도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

게 살아가게 하옵소서. 

   

    하나님,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밝히시어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할 수 있

는 지혜를 주옵소서.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

않게 하옵소서.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

에 행하시는 분임을 바로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저희 인생 걸음

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자랑

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.    

    하나님, 저희에게 아름다운 새예배당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

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

아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. 더욱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

고 바른 신앙과 삶으로 주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. 새

예배당에 주의 영광이 가득차며 주를 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나눔이 풍성하게 

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사명자들로 가득차게 하옵소서. 세워 주

신 담임목사님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

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. 헌당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모든 필요

들을 넘치게 채워주옵소서. 

     하나님, 이 시간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

신 뜻이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.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

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새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

주옵소서.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

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강건함 속에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. 열방 

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족

속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 지구촌이 다 함께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. 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


